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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 abuse,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children's depression/anxiety. In

addition,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be-

tween child abuse and children's depression/anxiety was investigated.

Methods: Using the data of 396 children in grades 4~6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15),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ppl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 abuse had a direct

influence on children's depression/anxiety, and self-esteem. Second, children's

self-esteem had a direct influence on depression/anxiety. Third, children's self-es-

teem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children’s

depression/anxiety. Fourth,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had a direct influence on

self-esteem. But, children's peer attachment di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n

depression/anxiety. The effect of children's peer attachment on their depres-

sion/anxiety was partially mediated by children's self-esteem.

Conclusion/Implications: In conclusion, child abuse,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have a direct or indirect impact on the depression/anxiety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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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령기 아동은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 속에서 학업적 성취에 대한 기대를 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친밀한 우정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있다. 이러한 발달과

정 속에서 아동은 당면하게 된 과업들을 해결해 나가며 성취감을 획득할 수도 있지만 이와 동시

에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아동이 성장해가면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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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과도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경험은 성

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현균, 2006).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의

경우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우울 및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일단 아동

에게 발생한 우울 및 불안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지속성을 지닐 위험성

이 있다(Harrington,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0).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의 우울증 발생률이 성인보다 더욱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정영주, 정영숙, 2007).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청소년기 우

울 및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은 내재화된 문제행동의 한 요인이며 이러한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박혜미, 2010; 유영신, 유연옥, 2015;

Patrick, Snyder, Schrepferman, & Snyder, 2005).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형

태인 학대는 보호자나 성인이 아동의 복리에 해로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행위나 방임, 기타 부

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노병일, 2016). 아동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대상인 부모는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존재이기에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의 경험은 아동에게 무엇보다도

커다란 고통을 주고 이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Cicchetti & Toth, 2006). 부모의

학대는 아동기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요인 가운데 매우 부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써 아동

의 전반적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부정적 결과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보다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지영, 2002; 김수정, 정익중, 2013; 김형모, 김영민, 2007; Bolger &

Patterson, 2001; Toth, Manly, & Cicchetti, 1992). 이러한 학대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져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는 학대에 대한 통계

자료의 경우 실제 신고 된 사례에만 근거하기 때문이다(노병일, 2016). 따라서 아동의 발달과 욕

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모든 환경을 넓은 의미의 학대로 간주해 볼 때(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2015), 일반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학대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아동의 내재화된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최초의 친밀한 일차적 애착대상자인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아동의 이후 대인관계의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Bowlby, 1969),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또래애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희영, 배효심, 2007; 정지나, 이영, 2006).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지지적이며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할수록 아동의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거부적이거나 또는 방임할 경우 아

동의 또래와의 애착이 낮게 나타났다(김민수, 2012; 장인실, 장석진, 2012). 따라서 부모에게 학대

를 받은 아동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학습된 부정적인 관계양식을 적용하

게 되어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진다(우수정, 2013; 이복희, 2007;

Shonk & Cicchetti, 2001). 그리고 부모의 학대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또래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9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할 경우 아동은 주요한 사회적 관계형성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김재엽,

정윤경, 이진석, 2008),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진아, 2011; 장안나, 노안영, 임수진, 2008). 이에 아동기 부모 학대가 또래애착형성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부모 학대가 또래애착이라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

형성 정도에 따라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판단과 이러한 판단에 관련되는 감정이므로 개인의 정신건강

과 매우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Hoyle, Kemis, Leary, & Baldwin, 1999).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불안한 정서 상태와 우울 증상을 나타냈으며(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

Tennen & Herzberger, 1987),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우울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양유정, 2012). 자아존중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 지속적으로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반영되어지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달해 가므

로(Rosenberg, 1979), 부모로부터의 부정적인 학대 경험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손상을 주

게 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다(김나예, 2012; 박경진,

2005; 안형숙, 2014; 윤혜미, 1997; 정익중, 2007; 조미숙, 2003; Green, 1985; Kernis, 2002). 그러므

로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우울 및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이재연 등, 2000).

이처럼 아동기 아동의 경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주요한 대인관계 대상으로는 부모 외에 아동에게 있어서

점차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위치를 차지해가는 또래를 들 수 있다. 즉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부모는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제공하는 존재이지만 이 시기 아동은 점차 부모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의 강도 및 의존도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또래와의 관계가 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관계와 더불어 또래관계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전효정, 이귀옥, 2002). 특

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또래와 더 많은 시간을 보

내게 되고 활동을 함께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래와의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래의 지지

및 수용 등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Damon &

Hart, 1988). 이처럼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 및 또래와의 관

계는 사회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는 이후 전반적 자아존중감으로 통합되어진다

(Harter, 1990). 관련연구결과에서도 아동이 부모 및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

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희, 박경자, 2001). 이처럼 학령기 아

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또래와의 관계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Cole, 1991),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의해 이루어진 또래애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양숙경, 문혁준, 2012; 정미선, 2010).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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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기에 부모에게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동

은 또래와의 애착관계 역시 잘 형성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하고 불안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

래애착,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의 학대와 아

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이론적 모형은 다

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또래애착

우울/불안

자아존중감

부모의 학대

[그림 1] 이론적 모형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아동에 의해 평정되었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실시한 2015년 한국복

지패널조사 10차년도 아동대상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4∼6학

년 아동으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32.1%,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33.1%, 초등학교 6학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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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4.8%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대상은 가구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미

만이면 저소득층 가구, 그렇지 않으면 일반가구로 분류되어 있다. 소득수준이 낮다고 하여 반드

시 학대 발생률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김광혁, 2006)가 제시되기도 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고자 저소득층 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총 471명의 아동설문 데이

터 중 저소득층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시 이 가운데 조사가 완

료되지 않은 미완의 가구를 배제한 후 최종적으로 396명의 아동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 측정도구

1)부모의 학대

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조사하였으며,

서울아동패널(2005)을 참조하여 신체적 학대 1문항, 정서적 학대 3문항, 방임 4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총 8문항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문항들을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이며, 정서적 학대는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

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

은 말을 하였다’, ‘부모님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이다. 방임은 ‘내가 늦게 와도 부모님

은 관심이 없다’,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한다’, ‘부모님은

내가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체 한다’ 등이며, 각 측정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에 대한 빈도를 기준으로 ‘전혀 없었다(1점)’, ‘1년에 1∼2번 정도(2점)’,

‘2∼3개월에 1∼2번 정도(3점)’, ‘한 달에 1∼2번 정도(4점)’, ‘일주일에 1∼2번 정도(5점)’로 표시

된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에 대한 3가지 하위변인을 통합한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68로 나타났다.

2)또래애착

또래애착은 서울아동패널(2005)의 문항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의 총 4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항상 그렇다(4점)’로 표시된

4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또래애착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5였다.

3)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Rosen-

berg(1965)의 자아존중감 한국어판 아동용 10문항과 Sherer와 Maddux(1982)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기초로 박현선(1998)이 재구성한 척도의 일부인 3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내가 좋은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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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등의 총 13개

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

점)’, ‘항상 그렇다(4점)’로 표시된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였다.

4)우울/불안

우울/불안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의 생각 및 행동에 대한 척도인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그리고 하은혜(1998)가 번

안한 K-CBCL 척도 중에서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해당되는 문항을 추출하여 총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생각 및 행동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조사하

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외롭다고 불평한다’, ‘잘 운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 한다’ 등의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1점)’, ‘그런 편이다(2

점)’, ‘자주 그렇다(3점)’으로 표시된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9.0 프로그램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구조 및 경로 확인을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대우

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ML)을 사용하여 모형검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한 χ2 검증을 대신하여, 표본크

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평가지수의 해석기준이 확립된

잔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표준부합치(Tucker-

Lewis Index: TLI), 그리고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홍

세희, 2000).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량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또래애착은 문항평균점수가 3.43점

(SD = .47)으로 4점 척도임을 고려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우울 및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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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부모의 학대 .10 .19 2.51 7.09

또래애착 3.43 .47 -.74 1.27

자아존중감 3.23 .42 -.37 .45

우울 및 불안 1.25 .29 2.41 7.63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396)

구분　 1 2 3 4

1. 학대 1.00

2. 또래애착 -.04 1.00

3. 자아존중감 -.23*** .42*** 1.00

4. 우울 및 불안 .30*** -.17** -.45*** 1.00

**p < .01, ***p < .001.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396)

경우 문항평균점수가 3점 척도 기준으로 1.25점(SD = .29)으로 보통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점 척도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역시 문항평균점수가 3.23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

타났다. 부모의 학대는 문항평균점수가 1.13점(SD = .27)으로 5점 척도임을 감안해 볼 때 매우 낮

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을 학대 유경험 집단에 제한하지 않고, 일반아동집단을 대상

으로 하였기에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학대의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인 왜도가 3보다 작고 첨도가 10보다 작은 기준을 벗어난 관계로(Kline,

2010), 로그변환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학대 문항평균점수는 .10(SD = .19)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 -.04,

p > .05),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 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어( = -.23, p < .001), 부모의 학대를 경

험할수록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대와 우울 및 불안 간의 관

계에서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30, p < .001). 즉 부모의 학대가 이루어질수록 아동의 우

울 및 불안은 높아졌다.

다음으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42, p < .001). 이는 또래

와의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래애착과 우울 및 불안

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나( = -.17, p < .01), 또래와의 애착형성이 잘 이루어질수록

우울 및 불안이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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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는데( = -.45, p < .001),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이 덜 나타남을

의미한다.

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검정에 앞서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표 3>에 제

시한 바와 같이 TLI = .90, CFI = .94, RMSEA = .07(90% 신뢰구간 .05∼.09)로 나타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87.96 29 .00 .90 .94 .07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석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

감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

.34**

.06

-.48***

부모의 학대

-.10

.54***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계수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먼저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34, p < .01), 또래애착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β = -.10, p > .05). 부모의 학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있어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 -.40, p < .001). 즉 부모가 학대가 이루어질 경

우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은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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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울 및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β = -.48, p < .001),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통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으

로 검증한 결과 .01로써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21, p < .05). 즉 부모의 학대를 경험함에 따

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이를 통해 우울 및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또래애착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β = .06, p > .05),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

다(β = .54, p < .001). 즉 아동은 또래와의 애착형성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아존중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우울/불안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으므로(β = -.48, p < .001),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불안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

향이 유의한지 확인한 결과 .01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6, p < .05). 즉 아동의 또래애착 형성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우울 및 불안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의 학대 → 또래애착 -.10 - -.10

부모의 학대 → 우울/불안 .34* .21* .55*

또래애착 → 자아존중감 .54* - .54*

부모의 학대 → 자아존중감 -.40* -.05 -.45*

또래애착 → 우울/불안 .06 -.26* -.20

자아존중감 → 우울/불안 -.48* - -.48*

<표 4>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p < .05.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학대가 아

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강지영, 2002; 김수정, 정익중, 2013;

김은경, 이정숙, 2009; 김형모, 김영민, 2007; Bolger & Patterson, 2001; Kaplow & Widom, 2007;

Toth, Manly, & Cicchetti, 1992)와 일치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양육행동 가운데 바

람직하지 않으며 가장 부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학대는 아동으로 하여금 고통과 힘겨움을 경

험하게 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울 및 불안

을 느끼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발달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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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하는 부모와 학대를 당하는 아동 모두에게 부모교육 및 중재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적극적

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또래애착을 통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아동의 또래애

착 역시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

의 학대가 아동의 또래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김민수, 2012; 장인실, 장

석진, 2012; Shonk & Cicchetti, 2001)와 아동의 또래애착이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진아, 2011; 장안나 등, 2008)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학대로 인해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의 기반을 다지지 못한 아동이 또래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모와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아동이

이후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경우 일반가정에

서의 학대 출현정도를 살펴 본 결과 학대의 실제 평균은 1.13점으로 아동들이 인식하기에 일년

에 1∼2회 정도의 학대도 별로 경험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해 볼 때 부모가 의식적 또는 무의

식적으로 행한 학대가 우려할 만큼 빈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래와 같이 주요한 또 다른 사

회적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추

측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학대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또래애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아동의 또래애착이 잘 형성될

수록 아동의 우울과 불안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아동기의 또래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점차 영향력을 행사해

나갈지라도 상대적으로 우울 및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

게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연구에서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

향을 주었다. 즉 가장 친밀한 관계이어야 하는 부모에게서 학대라는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아동

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의 자

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부모와 같은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Rosenberg

(1979)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나예, 2012; 박경진, 2005; 안형숙, 2014; 윤혜미, 1997; 정익중, 2007; 조미

숙, 2003; Green, 1985; Kernis, 2002; Okun, Parker, & Levendosky, 1994)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 및 불안을 보다 더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 역시 선행연

구결과(김선미 등, 2012; 양유정, 2012; Tennen & Herzberger, 1987)를 지지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부

모의 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인 우울 및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Kim, 2008). 이를 위해 학대를 경험

했다고 인식하는 아동에게 학대가 발생한 이유가 아동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학

대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육적 접근

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덧붙여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아동이 학대를 일 년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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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정도도 별로 경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상황임에도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

안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형태의 학대가 아닐지라도 학대를 경

험했다는 인식이 아동의 내재화된 문제행동에 대한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앞서 학대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 또래애착과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호

작용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형성되는 관계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라도, 자아존

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 같은 개인내적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

기해 본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해

주고 이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었다.

이처럼 긍정적으로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을 감소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

었다. 이는 또래와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또래애착이 형성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양숙경, 문혁준, 2012; 정미선, 2010; 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또래와의 애착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자아존중감 향상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록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또래애착 형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우

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의 감소를 통한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학대예방

을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과 더불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또래와의

관계개선을 함께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은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래와의 애착은 자아

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아

동의 부정적이고 내재화된 문제행동의 하나인 우울 및 불안을 감소시키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

는 데 있어서, 학령기 아동의 경우 또래와의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통한 자아존중감 증진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개선과 이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이 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

으로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기에 이 외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변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

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아동대상 10차 부가자료라는 점에서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자아

존중감, 우울 및 불안 측정에 있어서 아동이 지각한 자기보고형 척도가 사용되었다. 아동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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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맞췄다는 데 의의를 둘지라도 아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의 평가를 통한 측

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가구균등화된 경상소득 기

준으로 중위소득 60%이상인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과적용을

해야 함을 밝히며, 추후 연구에서 학대의 빈도와 정도에 따라 높은 수준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

과 그렇지 않은 아동과의 비교연구 등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해 본

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관련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반가정에서 일 년에 한두 번 발생한 학대경험일지라도

아동에게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가정에서 은연중에 발생할 수도 있

는 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아동의 우울 및 불안 뿐 아

니라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및 중재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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